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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장비 무탄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업계 간담회 개최

- 해수부, 하역장비의 무탄소연료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공유 및 의견 수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29일(금)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 하
역장비 제조업체, 부두 운영사와 함께 ‘항만하역장비 무탄소 전환’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항만 야드트랙터 무탄소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부두 운영사가 기존의 하역장비를 전기 등 무탄소 동력의 국산
장비로 전환할 때 도입단가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야드트랙터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줄이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장비 단가로 인해 부두 운영사들은 무탄소 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부두 운영사의 도입 수요
와 제조업체의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항만 야드트랙터 무탄소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4, dream6208@korea.kr)에 간담회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하역장비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신규 지원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친환경 항
만산업을 육성하고 항만의 탄소 배출을 감축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항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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